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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5학년 
독후활동지 (학생용)

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

글 임지형 │  그림 이주미

바나나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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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글: 임지형  · 그림: 이주미

· 출판사: 스푼북  · 정가: 11,000원

· 분량: 148쪽  · 대상: 초등 고학년

· 교과 연계:  [국어 5-1] 가 4. 작품에 대한 생각 

[국어 5-2] 가 1. 문학이 주는 감동

] 책 소개

바나나 꼭지에 옹기종기 매달려 있는 바나나들을 보면 마치 한 가족 같지 않나요? 가족은 함께할 

때 그 의미가 생기지요. 하지만 점점 핵가족화되고, 기러기 가족이 늘면서 가족의 의미는 점점 희미

해지고 있습니다. 규민이의 가족은 규민이와 엄마는 미국에, 아빠는 한국에 떨어져 사는 기러기 가

족입니다. 규민이는 몇 년간 떨어져 지낸 아빠와의 사이에서 혼란스러운 마음을 느낍니다. 과연 규

민이의 가족에게 어떤 일이 일어난 걸까요? 

바나나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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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전

•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, 글귀, 그림을 살펴봅시다.

1 《바나나 가족》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.

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며 드는 생각

1

2
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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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전

•《바나나 가족》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“엄마, 이 바나나, 함께 붙어 있는 게 딱 가족 같지 않아?”

나는 엄마가 앞에 있기라도 한 듯 말했다.

“엄마, 우리 가족…… 바나나처럼 같이 지내면 어때?”

원하지도 않았고, 막상 가니 역시나 어색했던 가족 여행 뒤,

우리는 여전히 미국에, 아빠는 다시 한국으로 돌아갔다.

여행 중에 우연히 엄마와 아빠의 다툼을 본 나는

식탁 위에 놓인 바나나를 보고 말을 되뇌었다.

엄마에게 내 마음을 잘 전달할 수 있을까?

 2 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?

 

 

3 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,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예상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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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중

•아래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[113쪽]  “오늘 일정은 여러분들이 아시다시피 (         ①         )입니다. 이 도시는 언덕의 도

시, 사랑의 도시, 바람의 도시, 안개의 도시, 아이고! 숨차! 아무튼 불리는 이름이 너무나도 

다양한, 캘리포니아주에서 가장 살기 좋다는 도시입니다. 일단 금문교 근처로 가 유람선을 

타고 그 후엔 시내로 나가 케이블카를 탈 겁니다.

[121쪽] “(         ②         )은 미국 내 유럽 마을이라고 불리며 덴마크의 왕과 왕비가 다녀갈 정

도로 유명한 곳입니다. 이곳이 생긴 유래가 있어요. 과거에 미국 아이들과 덴마크 아이들이 

학교에서 싸움이 일어났는데 학교에서 덴마크 아이들만 처벌했답니다. 이에 화가 난 덴마크 

사람들이 그때부터 이 마을을 만들어 지금까지 이렇게 살아가고 있다는군요.”

[119쪽] 

도통 견딜 수가 없었다. 이 정도면 이제 익숙해질 법도 한데, 도무지 익숙해지지 않는 것도 

있었다. 그렇다. 아무리 봐도 (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)은 적응이 안 됐다.

‘아무리 봐도 적응이 안 되는 것도 있구나!’

 1 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도시를 맞혀 보세요.

2 규민이가 적응을 못하겠는 것은 무엇인가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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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중

《바나나 가족》의 일부입니다. 5년 만에 만난 아빠가 규민이는 어색하기만 합니다. 여러분이었

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? 어떻게 행동했을까요?

[21-22쪽] 현관문을 여는데 아빠 얼굴이 불쑥 나왔다.

“앗, 깜짝이야!”

내가 놀라서 소리를 지르자 아빠도 놀라서 뒤로 주춤 물러났다. 오늘 아빠가 올 거라곤 했는

데 이렇게 맞닥뜨릴지는 몰랐다. 게다가 거의 5년 만에, 그것도 미국에선 처음 보는 거라 낯

설었다. 마치 길가에서 낯선 아저씨와 부딪힌 기분이랄까.

“규민아!”

아빠는 곧 나를 보고 활짝 웃었다. 입가엔 팔자 주름이 활처럼 휘고, 눈가의 주름이 빗살무

늬를 만들어 보였다. 머리는 그간에 반백이 될 만큼 하얘져 있었다. 그러니 5년 전보다 훨씬 

늙어 보였다.

“아…… 안녕하세요.”

아빤 팔을 벌려 안으려다 멈칫했다. 내가 들어도 참 이상한 인사였다.

[28-29쪽] 아빤 내 눈치를 보며 얼른 앞장서서 걷기 시작했다. 매장이 어디에 있는지도 모

르면서 걷는 아빠한테 조금 미안해졌다.

“아빠, 매장이 어디 있는지 알아요?”

“아, 맞다. 그래, 어디지? 허허.”

아빠가 쑥스러운 듯 허허 웃었다.

난 얼른 건너편에 있는 아이패드 매장을 가리켰다. 그러자 아빠가 내 옆으로 오더니 어깨에 

팔을 둘렀다.

“자, 그럼 가 볼까?”

순간 당황스러웠다. 왠지 아빠 팔이 낯설면서도 불편했다.(……)

나도 모르게 아빠 팔을 홱 뿌리쳤다. 아빠가 휘둥그레져 나를 쳐다봤다.

나라면, 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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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후

다음은 《바나나 가족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그림 장면 설명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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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후

다음은 《바나나 가족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그림 장면 설명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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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후

 우리 가족을 꼭 닮은 바나나를 그려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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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후

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과 그것이 가장 소중한 

이유를 적어 보세요.

[127-128쪽] 광주 할머니는 자수가 있는 액자를 가리키며 말했다. 소박한 꽃 모양에 명언 같

은 글귀가 수놓인 액자였다.

And the greatest gift of all is love.

무엇보다 소중한 선물 같은 사랑.

색색이 수놓인 글씨를 읽는데 그냥 종이에 쓰인 글자를 읽는 거완 달랐다. 그 모양 그대로 

글자가 내 마음으로 스며들어 춤을 추는 것 같았다. 꼬물꼬물, 출렁출렁. 글자 하나하나가 

내 몸을 휘감고 나를 흔들어 댔다. 뭐지? 잠깐 내 다리가 휘청거렸다. 무심코 뒤를 돌아봤

다. 다행히 날 보고 있는 사람은 아무도 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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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후

 《바나나 가족》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.

 1 규민이의 여행 단짝 할머니는 어디에서 오셨을까요?

 

2 아빠가 규민이에게 추천한 웹툰 제목은 무엇일까요?

 

3 규민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 


